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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12월 24일 자연성전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도하던 중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? 생각하는데 마치 대

답처럼 갑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 동상에 포장한 선물처럼 큰 리본이 묶어져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. 그 순간 하나님

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

그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 적게 되었습니다.

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

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줄 알았더냐 물질 명예 돈 친구 네가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고 바라고 것이 무엇이냐? 정녕 무엇

이냐. 다 얻고도 가장 소중한 것 잃으면 무슨 소용 있겠느냐? 가장 소중한 것 너의 생명이냐? 그러하지 그러나 너의 생

명을 주고도 바꿔야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영원한 생명이지 저 선인들 먼저간 역사 가운데 왜 자기 생명 던져 하

늘 위해 죽어 갔겠느냐 그 생명 얻기 위해 육의 생명 버린 것이다.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느

냐 대답해 보아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의냐 너희의 공적이냐 너희의 믿음이냐. 무엇이 너의 생명을 영원히 있

게 할만큼 저하늘앞에 내 아버지 앞에 가치로운 것이 있느냐? 태산 같은 공적으로 이곳에 이르려 하느냐. 그리할 자, 

얼마나 있겠느냐 너희 의로 어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느냐. 나는 이 시간 진정 말하노라. 너희 의로는 정녕 너희 

생명 살 수 없노라. 영원히는 살 수 없노라. 그러면 무엇이 답이겠느냐. 그렇다. 사랑이다. 사랑만이 너와 나, 그 사랑의 

끝만이 너를 내 나라 영원히 있게 할 조건인 것이다. 내 사랑하는 자들아,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큰 조건인 것이

다. 나 오늘 너희 앞에 크리스마스 선물되어 서 있노라. 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시대 선물이니라. 다 잃어도 나를 

잃어선 안되지. 왜 너희는 물질보다, 친구보다, 명예보다, 학문보다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느냐. 내가 이 세상 가장 소중하

고 가치 있는 내 아버지 선물이건만 왜 나는 그런 모습으로 눈을 맞고 비를 맞으며 인생들에게 외면 당하며 살고 있는 

것이냐 오 내사랑하는 신부야 깊은 슬픔으로 내가 말하고 기도하노니, 내 아버지 귀한 선물 너희가 정녕 그 가치를 모

르는 구나.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하찮은 것을 쫓고 오 나는 너무나 애처롭고 슬프게 너희를 바라본다. 내가 

선물 내 양손 가득 들고 찾아온 밤. 너희가 나 맞지 못하여 밤마다 슬피 돌아가는 내 마음 아느냐? 내 손이 민망하여 

그 선물 다 내려놓고 누구 줄자 없나 찾아보건만 아무도 나를 반기는 자 없어 내 그리 헤매며 미친 사람처럼 다녔건만 

내 소중한 신부들아 나를 소중히 여겨야한다. 내가 가장 귀한 내 아버지 선물이다.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. 나

를 다른 것 보다 덜 소중히 여김으로 나를 빼앗기지 말아라. 나를 잃지 말아라. 너희는 삶 가운데 거의 대부분 나를 가

장 소중한 자로 대하고 살지 않는구나. 너희 마음의 순번을 하번 읽어보아라. 무엇이 먼저이냐. 심지어 자기가 먼저인 

사람도 너무나 많구나. 내가 1번이어야 한다. 내가 제일 소중한 자가 되어야한다. 내 눈치보고 나를 제일 두려워할 줄 

알고 가장 먼저 걱정하고 내게 먼저 고할 줄 알아야한다. 너희는 하다 하다 안되면 나를 찾고, 나는 안중에도 없는 사

람처럼 행동하는 구나.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두려우냐? 정녕 그들에게 권한이 있느냐.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

두려우냐 오, 아니니라. 내 사랑하는 자야 정녕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노라. 나를 두려워할 줄 알고 너희 나에게 시돈(? 

) 해야지 어찌 사람에게 청탁하고 그들 눈치나 보고 너희 이제껏 그리 일처리를 해오지 않았느냐 정녕히 말하노니 나 

예수에게 모든 권한이 있노라.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오직 내게 주었노라. 그러니 내 사랑하는 너희 마저 저 사람에게 

만물에게 묻고 구하지 말고 오직 내개만 구하고 내게만 너희의 생각, 주관을 맞추어라.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진정

코 깨달아 아는 자가 될지니 나는 너희의 가장 소중한 자이니라. 


